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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4월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 모든 농가에 구제역 백신 100% 보조…미흡농가는 과태료 처분 -

전라남도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12일까지 6주간 소와 염소 7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접종 대상은 소 59만 마리와 염소 11만 마리다. 50마리 미만의 소 사육농가와 

300마리 미만의 염소 사육농가는 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그 외 전업

규모 이상 농가는 백신을 지역 축협에서 공급받아 자체 접종하면 된다. 돼지는 

사육기간이 6개월로 짧아 일제접종 효과가 낮으므로 농장 자체 접종프로그램에 

따라 연중 상시접종한다.

전남도는 재난형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을 차단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백신구입비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모든 우제류 사육농가에 100% 보조하고 있다. 2021년 백신

구입비는 7,518천 마리분을 위한 135억 원을 확보하고 있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백신은 구제역 발생을 차단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면서, “한 마리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접종해 구제역이 한 차례도 

발생한 적 없는 청정 전남의 명성을 지속 유지하자”고 당부했다.

일제접종 후 4주가 지난 뒤에 백신항체 형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니터링 

검사를 한다. 항체양성률이 소 80%, 염소 60% 미만일 경우 해당농가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백신 재접종 명령을 하고, 1개월 내 재검사, 축산관련 

지원사업 배제 등 항체양성률이 개선될 때까지 특별 관리한다.


